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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SG 정책

Key Takeaways

- ESG 의제의 통상장벽은 더욱 두터워지는 중이다. 3월에는 EU의 강제노동 관여 제품 금지 규정, 기업 지속가
능성실사 지침(CSDDD), 핵심원자재법(CRMA)이 주요 통상규제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 주요 정책들이 통과 됐지만, 안티ESG, 산업계의 반발 등의 정쟁으로 인해 초안과 비교해 많이 규제 수준이 많
이 약화됐다. 미국의 기후공시법, 유럽연합의 넷제로산업법(NZIA)과 자연 복원법이 이런 흐름을 두드러지게 
보여준다.

- 기업들이 탄소중립 정책을 두고 분열하고 있다. 산업협회가 기후 관련 정책에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경우에 탄
소중립 전환 속도가 빠른 기업들은 협회 탈퇴 카드로 협회의 입장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3월에는 테슬라와 
유니레버가 목소리를 크게 냈다.

ESG, 통상장벽 정책으로 형성 중…EU강제노동 금지법에 주목    

ESG 관련 의제는 3월에도 굵직한 통상 장벽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통상 규제는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
지 등 탄소중립 관련 산업에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한국과 같
은 수출 주도형 국가들은 주요 견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런 통상장벽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므로 더욱 주의를 기
울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3월에 주목해야 할 통상장벽 정책으로는 먼저, 지난달 5일(현지 시각) 통과된 유럽의 강제노동 관여 제품 금지 규
정이 있다. 이 법은 강제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
과 같이 중국을 견제하는 강력한 통상 규제다. 

유럽의 강제노동생산금지법은 미국 법보다는 규제 강도가 약하다. 미국은 강제 노동에 대한 ‘의혹’만으로도 조사
를 시작할 수 있으나, EU는 규제 당국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후에 공식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안심하기
는 어렵다. 법이 지금 도입됐기에 미국이 2021년 금지법을 통과시킨 후 제재 사례를 축적해서 법을 구체화하고 강
화했듯 유럽도 같은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038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038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038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033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033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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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급망 실사법으로 잘 알려진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이하 CSDDD)와 맞물려 우리 기업에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은 CSDDD가 요구하는 사
항에 따라, 공급망을 실사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데 강제노동생산금지법이 통과되어 인권 관련 사항에 대
한 조사와 공개,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조처가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현대자동차가 미국 애리조나
에서 아동 노동 착취 문제로 곤욕을 치른 것처럼, 인권을 감시하는 눈과 제재가 강화되어 감을 의미한다.

이는 배터리, 풍력, 태양광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주요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에게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확인된
다. 유럽연합은 핵심원자재법(CRMA)을 지난달 18일(현지 시각) 최종 승인했다. 핵심 원자재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으로 중국에서의 수입 비중이 매우 크므로, CRMA는 사실상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법이다.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중국의 소재와 부품이 들어간 완제품에 대해서도 통상장벽을 높였듯, 유럽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중국의 대(對) EU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블룸버그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987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5997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5997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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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6일(현지 시각) IRA 전기차 보조금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왜곡한다며, 미국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 
이는 그만큼 이런 통상장벽이 시장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방증이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들
도 미국 및 유럽과 중국 시장 사이에서 포지션을 잘 잡아야 하는 시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정부도 이런 흐름에 반응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오전 세종시 산업연구원에서 '공급망 및 기후 에
너지 통상 관련 유관기관 회의'를 열고 최근 유럽연합(EU)의 관련 입법 동향과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
했다.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회의에서 "EU의 입법 시행에 따라 발생할 기업의 부담과 기회 요인을 예
의 주시하고, 업계 및 연구기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면서 개인정보를 보호도 중대한 통상장벽이 되고 있다. EU는 유럽판 IRA라고 불리는 넷제로 
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이하 NZIA)의 풍력발전패키지 정책을 통해 심사 기준에 따라 외국 기업을 공공 입
찰에서 배제할 수 있다. EU는 2026년부터 재생에너지 지원 관련 공공 입찰의 심사 기준에 사이버 보안을 포함할 
예정이다. 풍력터빈도 원격으로 관리되기에 장비 고장이 있으면 관리업체가 터빈의 제어권을 확보해 조작할 수 있
다. 그런데 2023년 12월 중국 풍력업체 밍양 스마트에너지(Mingyang Smart Energy)가 세르비아의 풍력단지에 
150MW의 규모의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자, 보안 문제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것이다.

사이버 보안으로 인한 통상 규제는 산업 영역에서 점차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EU가 이를 풍력 터
빈에 적용하기 이전에 미국은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라고 불리는 전기차에 대해 사이버 보안을 강조한 바 있다. 지
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최근 “(미국 내에 있는) 중국의 커넥티드카는 베이징에 있는 누군가에 의해 즉각적
으로 동시에 무력화될 수 있다. 이를 생각만 해도 무섭다”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커넥티드카가 상당한 양의 민
감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며 사생활 침해와 해외로의 정보 유출 문제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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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SG 정책

정쟁으로 후퇴하는 ESG 정책들…통과는 됐으나 규제 약화

ESG 정책들은 정쟁과 산업계와의 기 싸움으로 인해 초안보다 많이 완화된 형태로 통과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기후 정보 수집과 공개에 대한 규칙들이 영향을 크게 받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달 6일
(현지 시각) 기후공시 의무화법을 2년간의 진통 끝에 통과시켰다. 최종안은 산업과 공화당의 반대로 인해 스코프
3(전체 가치사슬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를 제외하여 초안보다 상당히 완화됐다. 심지어 공화당 주도 주 10곳과 미
국상공회의소는 기후공시법 통과에 대해 SEC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209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503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220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994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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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기후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사 데이터를 수집하겠다는 계획도 철회됐다. 이 법안은 2022년 재
무부가 주택 보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안으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기후 관련 재정 리스크 평가에 활
용할 계획이었다. 기후 재난은 보험 산업 자체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 확보가 중
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보험업계는 재무부의 자료 취합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 인력과 자원 등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야 하기
에 크게 반발했다. 공화당은 보험업계와 함께 2023년 4월 연방 보험 규제당국인 FIO를 폐지하는 법안까지 발의했
다. 이에 재무부는 연방이 아닌 주 정부가 데이터 요청 권한을 갖고 주도하도록 정책을 완화했다. 

CSDDD의 적용 범위와 시행시기/ ⓒ법무법인(유)지평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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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는 지난 15일(현지 시각) 이사회를 통과했고 4월 본회의에서 최종 협상이 진행될 예정인 CSDDD가 영향을 
받았다. CSDDD는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회원국의 반대로 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3배로 줄었다.

지난 2월 유럽의회가 채택한 자연 복원법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자연 복원법은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회복을 
목표로 2030년까지 육지 및 바다의 20%를 우선 복원하고 2050년까지 모든 생태계 분야로 복원 조치를 확대하려
는 목적의 법이다. 문제는 이 법이 토지 이용과 관련한 산업 특히, 농업에 주는 영향이 크다 보니 유럽 농업계는 대
규모 시위를 벌이는 등 크게 반발했다. 사태가 커지자 자연 복원법 표결은 무기한으로 연기된 상황이다. 

자동차의 배기가스 기준은 미국과 유럽에서 모두 완화됐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3월 20일(현지 시각) 차량 배기가
스 기준 최종안을 발표했는데, 배출허용량 감축 목표를 56%에서 49%로 완화했다. 전기차 판매 비중도 2032년 
67%에서 56%로 목표를 낮췄다. 유럽연합도 3월 14일(현지 시각) 유로7 환경 규제를 완화하여 발표했다. 이는 전
기차 판매가 저조한 상황에서 내연기관차량을 주로 판매하는 기업들과 전미자동차노조(UAW)의 반대 의견을 수용
한 결과로 확인된다. 

산업계는 ESG 관련 정책의 완화로 시간을 벌었으나,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법이 일단 통과했고 국내외로 발효되는 
정책들이 늘어나면서, 상호 간 영향을 주고 더 엄격한 기준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SEC의 게리 겐슬러 위
원장은 스코프3 철회와 관련하여 “(미국 기업들은) 이에 대한 보고 의무는 없지만 (EU와 같은) 다른 관할권의 보고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결국 (스코프3) 보고를 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 통과되는 각국의 정책들이 상호 영향을 
주면서 발전하므로 기업들은 정책을 영역별로 묶어 비교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환 입장 차이로 기업 간 분열…테슬라, 유니레버 산업협회 탈퇴

경제 침체와 반ESG정서가 확산됨에 따라 정치권과 투자자들은 기업에 지속가능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을 막으
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기업 중에는 이런 움직임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는 사례들이 관측되고 있다. 

탄소중립 산업으로의 빠른 전환이 기업 실적과 바로 이어지는 기업들에게서 특히 이런 갈등이 두드러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는 최근 호주 정부의 새로운 신차효율표준(New Vehicle Efficiency Standard, 
이하 NVES)를 두고 호주자동차산업협회(Federal Chamber of Automotive Industries, 이하 FCAI)와 충돌했다. 

NVES는 탄소배출권 제도를 자동차 산업에 적용하는 것이 핵심인 정책으로 2025년 1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연
비가 좋은 제조사는 여분의 탄소배출권을 획득하고, 배출 상한선을 초과하는 제조사는 탄소배출권을 구입해야 하

월간 ESG 트렌드 리포트 3월호
Monthly ESG Trend Report

1. ESG 정책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33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91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982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59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032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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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레버는 기후 정책 관여 보고서에서 회사가 가입한 600개 이상의 산업협회 중 27곳을 선정해 
기후 정책에 대한 로비와 입장, 탄소배출량 등을 지표로 상세히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유니레버

는 상황이다. FCAI는 NVES가 차량 가격을 최대 1만3000호주달러(약 1143만원) 인상하여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
킬 것이라는 내용의 대중 캠페인을 통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여론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에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는 FCAI 주장이 가짜 뉴스로 기후 노력을 지연시키는 행위라고 응수했다. 테슬라는 
지난달 7일(현지 시각) 협회를 탈퇴했으며, 스웨덴 전기차 브랜드인 폴스타도 그 뒤를 이었다. 폴스타 호주의 CEO 
사만다 존슨은 “협회가 자동차 산업의 모든 목소리를 공정하게 대표한다고 약속할 때 폴스타는 협회로 복귀하는 
것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니레버는 자사가 가입한 산업협회들을 조사한 결과 공개와 함께 넷제로를 방해하는 산업협회에서 탈퇴하겠다
고 선언하여, 이런 흐름의 중심에 섰다. 유니레버는 3월 4일(현지 시각) 이런 내용을 담은 기후정책 관여 보고서를 
발표했다. 유니레버는 기후 정책에 대해 자사와 입장이 다른 협회들을 대상으로 회원사로서 내부에서 입장 변화를 
요구하거나 협상이 어려울 경우에 협회를 탈퇴하겠다는 강수를 두고 있다.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073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63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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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Comment

미국과 유럽 연합은 ESG 정책을 통해 통상장벽을 높여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에도 ESG 관련 정책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장벽으로 인식되고 있기에 이름은 잃어도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기업 간 갈등은 정책 방향성에 따라 강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환 적응이 빠른 기업은 규제 강화
와 IRA 같은 지원 정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나가는 전략을 택하고 있으며, 전환에 불리한 기업은 최대한 시
간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맞붙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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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이 발표한 2024 에너지 전환 전략 표지/ Shell

Key Takeaways

- 정유업계는 단기적인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일부 유예하고 원유 생산량을 늘렸지만,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다.

- CCUS 사업에 대한 계획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래 전망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리고 있다. 찬성 측
은 정책적 지원이 있을 경우 글로벌 탄소중립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반대 측은 높은 비용으
로 인해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 인공지능(AI)이 각광받으면서, 이에 대한 기후변화영향도 조명받고 있다. AI를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 에너
지 사용 최적화 기술이 주목받고 있는 반면, AI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 허위정보 유포가 주요 리스
크로 떠오르고 있다.

화석연료업계, 탄소중립 단기 목표 조정하고 친환경·화석연료 투트랙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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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영국의 메이저 정유사인 셸(Shell)은 2024 에너지 전환전략을 발표했는데, 해당 전략에서는 기존의 탄
소중립목표가 하향 수정됐다. 

셸은 ‘에너지 전환의 변화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2035년까지 배출을 45% 감축하겠다던 중간 목표를 삭
제했다. 또한 2030년 스코프3 저감 목표를 기존 20%에서 15~20%로 다소 하향했다. 셸의 스코프3 배출량은 기업 
전체 배출량의 9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다른 영국의 화석연료기업 BP 역시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변경한 적이 있다. BP는 2020년에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량을 2019년에 비해 40% 줄이고,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35% 이상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2030년까지의 중간 배출량 감축 목표를 20~30%로 수정했다. 

해당 기업들이 탄소중립목표를 하향한 주요 이유는 이들이 수익 극대화를 위한 원유 생산량 증가를 타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글로벌 컨설팅 업체 베인 앤 컴퍼니는 2024 천연자원 및 에너지 기업 임원 설문조사를 발간해 에너지 전
환을 바라보는 글로벌 화석연료업계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최근 이어지는 화석연료업계의 탄소중립
목표 하향 움직임이 어떠한 이유에서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수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유업계 임원의 약 60%는 글로벌 탄소중립이 연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천연자원업계에
서 가장 높은 수치다. 약 70%의 임원들이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저조한 투자수익률(ROI)을 에너지 전환의 가장 큰 장
벽으로 꼽았다. 

특히, 정유업계 임원들이 ROI에 대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 이는 정유업계의 주주들이 배당 금액과 주가 방
어에 예민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월, 행동주의 투자기관 블루벨 캐피털은 BP의 주가하락을 지적하
며, 청정에너지 투자를 60% 감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다만,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정유업계 임원의 부정적 여론이 높아진 것과는 별개로,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에너지 전
환에 대한 투자를 유지하거나,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지역 간의 격차가 꽤 컸다. “에너지 전환에 대한 신사업
을 주요 성장 및 수익 모델로 삼겠다”한 기업이 가장 많은 지역은 ▲중동(61%) ▲아시아·태평양(55%) ▲라틴 아메
리카 (51%) ▲유럽 (30%) ▲북미 (29%) 순이었다.

https://www.shell.com/sustainability/our-climate-target/shell-energy-transition-strategy/_jcr_content/root/main/section/promo_copy_copy/links/item0.stream/1710386815551/26357bbb7c06090d26fe803a7da5f23c637c8a56/shell-energy-transition-strategy-2024.pdf
https://www.bain.com/insights/reality-check-energy-and-natural-resources-executive-pulse-2024/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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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보자면 많은 정유업체들은 단기적인 수익을 보전하고자 원유생산량을 늘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장기적
인 에너지 전환을 위한 수소, 바이오 연료, 재생에너지 등의 사업에도 투자를 이어가는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다.

CCUS사업에 대한 파트너십 급증… 비용과 경제성에 대해선 의견 갈려

영국 BP와 에퀴노르(Equinor)의 합작 투자사, 넷제로 티사이드 파워(NZT Power)의 
40억파운드(약 6조7950억원)규모 CCS사업 로드맵/NZT Power

글로벌 정유사의 탄소포집, 활용 및 저장 (CCUS)사업에 대한 파트너십 소식이 속속들이 들려오고 있다.

지난 3월 8일, 엑손모빌(ExxonMobil)과 셸(Shell)은 싱가포르 정부와 협력해 탄소 포집 및 저장(CCS)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S-Hub’ 컨소시엄을 구축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매년 250만 톤의 탄소를 포집해 이를 지하 
또는 해저에 저장하는 것을 계획 중에 있다.

또한 지난 3월 21일, 영국 BP와 에퀴노르(Equinor)의 합작 투자사인 넷제로 티사이드 파워(NZT Power)가 40억파
운드(약 6조7950억원) 규모의 CCUS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8건의 계약을 체결했음을 밝힌 바 있다. 여기
에는노키아(Nokia)의 계열사 알카텔 서브마린 네트웍스(Alcatel Submarine Networks), GE에서 분리된 GE 버노
바(GE Vernova) 등이 포함된다. 

월간 ESG 트렌드 리포트 3월호
Monthly ESG Trend Report

2. 에너지 &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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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에는 셰브론이 일본의 JX석유개발(JX Nippon Oil & Gas Exploration Corporation)과 양해각서(MOU)
를 체결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CCS사업의 가치사슬을 공동 개발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CCUS사업에 대한 계획이 우후죽순 발표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
르면,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2050년 CCUS의 포집량이 연간 75억톤에 달해야 하는데, 이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에 대한 전문가들이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에너지 컨설팅 전문업체 라이스타드 에너지(Rystad Energy)의 창립자 제런드 라이스타드(Jarand 
Rystad)는 “CCUS를 통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2050년까지 약 5000개의 이산화탄소 주입 정(Injection well)이 
필요한데, 이미 글로벌 화석연료업계는 연간 약 6만 개의 유정을 뚫고 있기 때문에 이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며 
“2028년까지 수립된 글로벌 CCS 계획을 살펴봤을 때, 이는 글로벌 기후상승을 1.6도까지 제한하기에 충분한 숫자”
라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S&P글로벌은 탄소배출 감축이 어려운 고배출산업(철강, 시멘트, 비료 석유화학 등)의 글로벌 온실가스배출 비중
이 30%에 달하며, 이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CCUS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지역에 따라 
CCUS의 비용과 매력도가 다르고, 산업이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목표의 기한을 맞추기 위해
서는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지난 14일, 영국의 싱크탱크 카본 트래커(Carbon Tracker)는 보고서를 발간해 “영국의 CCUS계획이 과도하
게 낙관적이며 비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카본 트래커는 영국의 CCUS 계획에 대한 문제점으로 ▲CCUS의 
경제성을 위해서는 탄소가격 톤당 100파운드에 달해야 하나, 현재 가격은 31불에 불과  ▲2020년 이후, CCUS 설치 
비용이 2배 가량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 ▲ CCUS의 다양한 옵션 중 비용이 높은 축
에 속하는 바이오매스 전환을 주요 전략으로 채택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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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ea.blob.core.windows.net/assets/deebef5d-0c34-4539-9d0c-10b13d840027/NetZeroby2050-ARoadmapfortheGlobalEnergySector_CORR.pdf
https://www.upstreamonline.com/carbon-capture/carbon-capture-ramp-up-to-billions-of-tonnes-is-realistic-rystad-energy-founder-explains-how/2-1-1618360?zephr_sso_ott=JUIyi8
https://www.spglobal.com/en/research-insights/featured/special-editorial/look-forward/making-carbon-capture-utilization-and-storage-attractive-in-reaching-net-zero
https://carbontracker.org/ccus-press-release/


14

월간 ESG 아카이빙 - 3월호

AI는 기후변화대응의 약인가? 독인가?... 전문가들의 갑론을박

인공지능의 기후변화 위협에 대해 다룬 환경단체의 보고서/Friends of the Earth

최근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해당 기술이 기후변화 대응에 끼치는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24일, 애플의 팀 쿡(Tim Cook) 최고경영자는 중국발전포럼에서 기후변화 전쟁 승리를 위한 핵심 무기가 AI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AI는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원하는 모든 기업에게 엄청난 도구를 제공한다”며 “이는 탄소발
자국을 계산하고, 회수가능한 원자재를 식별하며, 재활용 전략을 위한 행동을 추천한다”고 AI의 유용성을 조명했다.

실제, AI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다방면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일례로 세계자연기금(WWF)의 '숲의 예측
(Foresight) 프로그램'은 위성 이미지를 활용해 도로 확장 공사 등 삼림 벌채의 조기 징후를 감지하고 지역 당국에 

월간 ESG 트렌드 리포트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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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wwf.nl/globalassets/pdf/forest-foresight/wwf-forest-foresight-prospectus.pdf
https://www.wwf.nl/globalassets/pdf/forest-foresight/wwf-forest-foresight-prospectu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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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을 요청한다. 아시아 최대 열대우림 지역인 보르네오섬과 아프리카 가봉 공화국에서 파일럿 테스트 중인 숲의 
예측은 80%의 정확도로 벌채 행위 발생 최대 6개월 전에 위험 예측이 가능하다.  

또한 캐나다의 스타트업 브레인박스 AI(Brainbox AI)는 클라우드 기반 AI 알고리즘을 통해 ▲건물 냉난방공조
(HVAC) 최적화 ▲복수사업장 에너지 관리시스템 ▲건물 온실가스 데이터 측정 및 감축 솔루션을 제공한다. AI는 실
내온도, 날씨, 에너지 소모량, 전력요금 변화량, 전력 수요 등의 패턴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를 최소화한다. 

반면, AI가 전력 수요에 대한 부담을 가중화하고, 기후 허위정보(Climate Disinformation)를 퍼뜨려 기후변화를 가
속화한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 7일, 환경단체 그린피스(Greenpeace),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는 보고서를 발간해 AI의 기후변화 
위협을 조명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데이터 센터가 글로벌 온실가스배출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약 2% 가량인데 AI의 발전으로 인해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약 2배 증가하고 이로 인한 온실가스배출이 무려 
80%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2024 세계경제포럼은 세계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AI가 생성한 허위정보’를 꼽은 바 있는데,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허위정보 위협을 굉장히 심각하게 봤다. 실제 보고서는 AI 모델을 통해 풍력에너지가 텍사스의 정
전이나 뉴저지 연안의 고래 떼죽음을 초래했다는 허위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Editor’s Comment

AI, 탄소포집 등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다양한 기술이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기술이 득과 실에 대한 논쟁
이 격렬해지고 있다. 기업의 경우, 지리적 여건과 밸류체인의 특성에 따라 어떠한 기술을 적용해야할 지 신중
히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일부 기업의 경우, 단기적 탄소중립목표를 조정하고 있으나, 친환경 부문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견고하다고 
볼 수 있다. 단기적 재무가치와 장기적 친환경 비즈니스 도모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경영전략이 필요한 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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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foe.org/wp-content/uploads/2024/03/AI_Climate_Disinfo_v6_0312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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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Takeaways

- 중국 EV업체가 가격 인하를 시작하자, 다른 나라의 EV업체들도 배터리 가격과 차량 가격 인하 경쟁에 나섰으
며, 골드만 삭스도 올해 EV배터리 가격이 크게 낮아질 것이란 보고서를 내놓았다.

- 세계 1위를 차지한 중국 EV에 대항해 전 세계 EV업체들의 합종연횡이 시작됐다. 현대차도 대형 EV트럭시장 
관련해서 이베코와 손잡았다. 대형 EV 트럭시장은 아직 미개척 EV시장이므로 선점하려는 업체가 늘어날 것
으로 보인다.

- 베트남 EV 빈패스트가 현대차를 따라잡기 위해 아프리카와 인도네시아에 매장을 오픈하고, 충전소 사업까지 
시작하는 등 맹렬하게 현대차를 추격하고 있다.

EV시장 둔화, 경쟁은 더욱 치열 중국 EV 견제 움직임 여러 곳 감지

BYD와 메르세데스 벤츠의 합작사 덴자(Denza)가 4월초 공개한 고급 EV 세단의 뒷모습./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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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부터 EV 시장이 둔화되자 중국의 BYD와 CATL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올해 안으로 EV 배터리 값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때마침 골드만 삭스는 올해 EV배터리 가격이 크게 떨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다른 EV업체들도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격 할인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테슬라도 저렴한 보급형 EV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흘렸
다. 로이터는 최근 테슬라가 저가 EV의 출시를 취소했다는 보도를 했지만, 곧 테슬라는 반박했다.

애플은 EV사업을 접은 반면, 스마트폰과 소형 가전으로 친숙한 중국의 샤오미가 오히려 EV시장에 뛰어들었다. EV
시장의 성장은 둔화되는데 가격 경쟁이 시작되면서 이윤은 줄어드는 본격적인 '치킨 게임'이 시작되고 있다. 

BYD, NISSAN, TOYOTA, FISKER 로고./구글

먼저, 중국 EV의 대표주자인 BYD가 테슬라를 누르고 EV 판매량 세계 1위를 달성하자 여기저기서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먼저, 서방 국가의 EV제조사와 배터리 기업들이 합종연횡을 하기 시작했다.

국내에는 아직 정식 수입되지 않았지만, 덴마크 디자이너가 설립한 미국 자동차 제조사 피스커(Fisker)가 일본의 닛
산과 함께 EV 픽업트럭에 협력할 지도 모른다는 클린테크니카의 보도가 나왔다. 피스커는 현재 자사 EV가격을 대폭 
낮춘다는 보도가 나왔다. 닛산을 비롯한 일본의 자동차 제조사는 오래 전부터 미국 픽업트럭 시장에 제품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역사가 짧은 피스커와 제휴해서 닛산의 픽업트럭 노하우와 피스커의 EV노하우를 결합, EV픽업트럭 시
장에 뛰어드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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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972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49
https://cleantechnica.com/2024/03/03/fisker-nissan-may-collaborate-on-an-electric-pickup-truck/
https://cleantechnica.com/2024/03/03/fisker-nissan-may-collaborate-on-an-electric-pickup-tr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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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에 의하면, 닛산에게는 EV 관련 3월 희소식이 있었다. 테슬라가 세계 1위 EV가 되기 전에 세계 EV시장 판매 
1위를 했었던 닛산의 EV 리프(Leaf)가 미국 시장에서 3750달러(약 505만원)의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중국 
EV업계로서는 반발할 만한 일이었다. 다만, 닛산 리프가 예전만큼 잘 판매될지는 미지수다.

또한, 하이브리드의 강자 도요타도 EV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전기차 시대에 대한 준비도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다. 먼저 EV배터리 생산을 증대한다는 소식이 EV리포트에서 나왔다. 아직은 도요타가 하이브리드를 전략적으로 
밀고 있지만 EV시장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전망됐다. 

영국의 지속가능성 미디어 환경리더의 보도에 의하면, 도요타는 에너지허브(EnergyHub)와 EV충전과 전력망 지원
을 위해서 협력한다. 에너지허브는 북미에서 가장 규모가 큰 분산형 에너지 자원 관리 회사다. 이번 협력으로 도요
타 또는 렉서스 소유자는 에너지허브의 플랫폼에서 EV 또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충전할 수 있게 됐다.

도요타는 한 술 더 떠서 아예 EV배터리를 전담할 회사를 도요타에 통합시켜 키울 태세다. 예전에 하이브리드 차량 
배터리에 중점을 두었던 PEVE(Primearth EV Energy Co., Ltd.)는 Toyota Battery Co., Ltd.로 사명을 바꿔서 도요
타에 완전히 통합될 예정이다.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조치는 도요타의 EV배터리 생산 능력을 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요타의 강력한 경쟁 상대 중 하나인 혼다는 닛산과 EV 개발과 생산에 대해서 다시 협력을 검토하기 시작했
다. EV시장의 가격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투자 부담을 줄이면서 경쟁력도 높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일본의 경제지 닛케이는 일본이 EU와 차세대 EV배터리를 공동 개발키로 했다는 소식을 특보로 전했
다. 소부장에 강한 일본이 EU과 반도체 부분에서도 협력한다고 한다. 

한편, EV시장의 합종연횡에서 현대차도 가담했다. 클린테크니카의 보도에 의하면, 현대차는 이탈리아의 트럭 제조
사 이베코(Iveco)와 제휴해서 대형 EV트럭 시장을 놓고 파트너십을 확대키로 했다.

최근 EV시장은 대형 트럭으로 확대하는 흐름이 있다. 미국과 유럽의 EV 제조사가 이제는 대형 EV트럭 시장을 선점
하려고 경쟁하는 중이다. 지속가능미디어 '환경리더'에 의하면, 트럭 운송 시장은 탈탄소화하는 데 비용이 1조 달러
(약 1353조원) 가량 든다고 한다. EV업계 입장에선 미개척지나 다름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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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reuters.com/business/autos-transportation/nissan-says-leaf-ev-regains-eligibility-3750-us-tax-credit-2024-03-06/
https://theevreport.com/toyota-boosts-ev-battery-production
https://www.environmentenergyleader.com/2024/03/energyhub-toyota-collaborate-to-improve-ev-charging-grid-support/
https://www.environmentenergyleader.com/2024/03/energyhub-toyota-collaborate-to-improve-ev-charging-grid-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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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대차를 따라잡겠다는 포부를 천명한 베트남 EV 빈패스트의 질주가 가속화되고 있다. 아프리카에 이어 최근
에는 인도네시아에도 딜러 매장을 오픈하고 동남아 시장과 아프리카 시장에서 현대차를 추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
다. 배터리 구독 프로그램이라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고 출발한 빈패스트는 해외 충전사업까지 손 대고 있어서 어
느 정도까지 현대차를 추격할 지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베트남EV 빈패스트, 글로벌한 판매망 구축에 나섰고 충전사업까지

한편,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베트남 등의 견제 움직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중국은 가격인하 전술로 밀어부치고 
있다. 클린테크니카에 의하면, BYD는 새로운 가격 인하 전략으로 세계 자동차 판매 1위를 앞다투는 도요타와 폭스
바겐을 압박하고 있다. EV 1위에서 이제는 자동차 세계 1위까지 차지하려는 기세다. 

중국의 저렴한 EV의 미국 시장 침투를 저지하려는 분위기가 보이자, 미국에선 정치권이 나섰다. 미국은 중국 EV에 
대항해 관세뿐만 아니라, EV배터리 기술 및 저렴한 원자재 사용 등 다양한 혁신기술로 중국과 격차를 벌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도 WTO에 "미국이 EV에 주는 인센티브는 무역장벽"이라며 인센티브를 걸고 넘어졌다.  

Coreshell, Ferroglobe PLC 로고./구글

EV전문 미디어 EV리포트에 의하면, 미국의 배터리 기술기업 코어쉘(Coreshell)이 영국의 페로글로브(Ferroglobe 
PLC)와 손 잡고 흑연이나 실란에 기반한 배터리를 능가하는 금속 실리콘 배터리를 개발한다. 금속 실리콘은 흑연보
다 최대 10배 이상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고, EV의 주행거리를 약 30% 늘리는 게임 체인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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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34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239
https://www.coreshell.com/
https://www.ferroglobe.com/
https://www.ferroglo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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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로글로브는 합금에 쓰이는 금속을 주로 공급하는 전문업체다. 금속실리콘 이외에도 망간 합금, 규소철, 칼슘 실
리콘 등을 공급한다. 한편, 코어쉘은 배터리의 수명 저하를 막고, 빠른 충전을 가능하게 하는 나노물질 전극 코팅
(nanomaterial electrode coating)이라는 독자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 이 기술로 EV배터리의 수명을 연장하고 효
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끝으로 거대 화석연료 기업인 BP는 미국에 EV충전 허브를 론칭했고, 쉘(Shell)도 EV충전 인프라를 강화하려고 소
매시장을 혁신할 계획을 세웠다. 화석연료 공룡들도 EV인프라 시장을 잡기 위한 보이지 않는 경쟁에 치열하게 뛰어
들고 있다. 

Editor’s Comment

국내외 전기차 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 할인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중국 EV를 견제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의 합종연횡이 잦아진 상황이다. EV시장에서 피 튀기는 경쟁이 시작됐다.

EV배터리 제조사는 없지만 현대차를 따라잡겠다고 나선 베트남의 EV 빈패스트의 기세가 무섭다. 미국 시장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아프리카에도 매장을 내고 충전사업에까지 손을 대고 있다. 얼마나 현대차, 기아를 따
라올 지 흥미롭다.

월간 ESG 트렌드 리포트 3월호
Monthly ESG Trend Report

3. 전기차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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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Takeaways

- 3월에는 미국 증권위원회(SEC) 기후 공시 의무화 규정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금융시장에서도 기후 회복 및 
적응 관련 투자상품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 기관투자자들의 지속가능성 목표 촉진이 가속화되고 있다. UN 넷제로은행연합(NZBA, Net-Zero Banking 
Alliance)은 새로운 가이드라인 발표하고 기후 관련된 약속을 강화했다.

- 미국 대선을 앞두고 블랙록에 대한 공화당 지지 주의 공격이 거세지고 있다. 미시시피주는 블랙록이 ESG 투
자 관련해서 투자자를 기만했다며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테네시주가 블랙록을 소비자 보호법 위반 혐의
로 제소한 지 3개월 만이다.   

SEC 기후 공시 의무화 발표... 기후 변화 회복 및 적응 관련 금융상품 확대될 것 

3월 6일(현지시각) SEC가 기후 공시 의무화 규정을 최종 채택했다. 지난 2022년 3월 초안이 공개된 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이유로 여러 번 최종 확정이 연기되었다. 쟁점은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범위 중 공급망 가치사슬 배출
량인 스코프3(Scope3) 공시였다. 결론적으로 Scope3 공시는 제외, 전체적인 요건도 초안보다 다소 완화됐다.

규정에 따라 기업들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은 2027년
부터 Scope1,2 배출량 공시가 의무화되고, 2030년부터는 제한적 검증 의무 적용, 2034년부터는 대기업 대상으로 
재무제표 검증 수준의 합리적 검증이 요구된다.  

SEC 기후 공시의 특징은 물리적 리스크에 따른 재무적 영향 공시를 강조한 것이다. 기후 재난 피해가 증가하고 있
는 미국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SEC 규정에 따르면, 허리케인, 홍수, 가뭄, 해수면 상승, 폭염 등과 같은 물
리적 리스크의 자본 비용, 지불, 요금 및 손실이 세전이익 또는 손실의 1% 이상인 경우 공시하도록 구체적인 수치도 
명시했다. 

실제로 보험사들을 필두로 금융기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리스크를 리스크 평가에 통합, 시장가격에도 반
영하기 시작했다. 캘리포니아 등 극심한 이상기후로 피해가 빈번한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보험료가 높다.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045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069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069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6806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6806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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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기후 재해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 삼성증권 

SEC의 기후 공시가 최종 확정되면서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은 기후 회복 탄력성
(Resilience) 및 적응(Adaptation)과 관련된 금융상품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금융기관들은 기후 리스크
에 많이 노출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지속가능연계채권(SLB)를 권고
하거나 대출 상품의 성과평가지표(KPI)에 기후 적응 목표를 통합시킬 것이라고 예측했다.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개발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 기회로는 기후변화 완화 
외에도 적응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부상 중이다. 기후변화 적응 산업으로는 전력, 수도, 가스 등 유틸리티 산업, 
인프라 네트워크, 자원 부문 등이 있다. 

실제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지난 1월 인프라 분야 사모펀드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GIP)를 약 
125억달러(약 16조4950억원)에 인수했다. 부동산이 일반적이었던 대체투자 시장에서 인프라가 뜨고 있는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도 이를 방증하고 있다. 2023년 12월 공적통화금융기구포럼(OMFIF)이 세계 50대 공적 연기금과 50
대 국부펀드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0%가 향후 1~2년 동안 인프라에 대한 익스포저(투자자산 노출)
을 늘릴 것이라고 답한 것이다. 연금 및 펀드의 13%는 자산 클래스에서 부동산 비중을 줄일 것이라고 답했다. 부동
산을 인프라와 함께 가장 매력적인 자산 클래스라고 응답했던 2년 전과는 사뭇 달라진 결과다. 

 



23

월간 ESG 아카이빙 - 3월호

기업에 지속가능성 밀어붙이는 기관투자자들... 선거 등 불확실성 대두에 포트폴리오 다변화

지난 3월 많은 기관투자자들은 지속가능성 목표 촉진 가속화에 나섰다. UN 산하 넷제로은행연합(Net-Zero 
Banking Alliance, 이하 NZBA)은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 ESG 요건을 강화했다. 회원사는 은행 거래 및 채권 발
행과 같은 다양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에 대해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적극적인 에너지 전환 
촉진을 위해 고객과 협력할 것도 권장했다. 로이터는 NZBA가 회원사 이탈 방지를 위해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조하
고 지침 준수를 의무화하지는 않았다고 보도했다. 

한편 1조6000억달러(약 2161조원)를 운용하는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생물다양성 이슈로 9420만달러(약 1282억
원) 규모의 투자 지분을 매각했다. 3월 1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이번 조치는 노르웨이 기금 윤리위원회의 권고에 따
른 것으로, 문제의 기업 3곳이 오랑우탄 서식지에 위협을 주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유럽 최대 연기금 네덜란드 ABP 또한 ESG 투자 원칙을 강화해, 기후, 자연, 인권 및 기업 투명성과 관련된 심각한 
논란이 있는 기업은 포트폴리오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블룸버그는 ABP가 투자대상 기업을 ‘재평가’하고 있다며, 평
가가 완료되면 투자기업 총수가 절반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한 ABP는 2030년까지 기후 및 생
물다양성 솔루션에 300억유로(약 43조원)를 투자할 것이라며, 이중 100억유로(약 14조원)는 네덜란드의 저렴한 주
택, 지속가능한 에너지, 혁신 부문에 할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관투자자들은 다가오는 선거, 높은 금리, 지정학적 갈등 등 불확실한 거시경제 아래 투자 방식을 재구성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관리사 누빈(Nuveen)은 3월 21일(현지시각) 발표한 보고서에서 기관투자자들이 최근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서 사모펀드 투자, 에너지 전환 및 혁신, 인프라 부문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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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un-backed-bank-group-seeks-avoid-departures-with-new-climate-guidelines-2024-03-05/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950
https://www.reuters.com/business/environment/norway-wealth-fund-sells-stakes-3-jardine-firms-environment-concerns-2024-03-01/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012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012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4-03-04/europe-s-biggest-pension-fund-tightens-esg-investing-guardrails?srnd=green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097
https://www.nuveen.com/global/insights/news/2024/equilibrium-global-institutional-investor-survey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632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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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관리사 누빈이 기관투자자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 누빈 웹사이트

응답자 중 65%가 리스크 헷지(Risk Hedge)를 위해 포트폴리오를 재편 중이라고 답했지만, 현금 보유량을 늘리겠
다는 투자자는 37%로 작년 41% 대비 감소했다. 이는 관망보다는 신규 투자 발굴 의지를 보여준다. 보고서에 따르
면, 보험사는 민간 인프라 채권을 선호하는 반면, 기부금 및 재단 쪽은 사모투자, 즉 비공개 시장에서 투자 기회를 발
굴하는 것을 선호했다. 북미 공적연금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채무를 가진 대출상품(senior middle market 
loans)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대선 앞두고 공화당 반발 거세… 블랙록 수난시대 

한편 대선을 앞두고 미국에서는 블랙록의 수난이 이어지고 있다. 공화당 지지 주인 미시시피주가 블랙록에 즉결 영
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다. ESG 투자와 관련해서 블랙록이 ‘사기성 마케팅’을 했다는 주장이다.

미시시피주 국무장관실 증권부는 ESG 요소가 투자 수익률을 개선한다는 블랙록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블랙록은 
운용 중인 모든 자산으로 환경 목표 촉진을 지향한다고 밝힌 만큼, 블랙록의 비(非) ESG 펀드 또한 ESG 요소와 무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시시피주의 이번 조치는 테네시주가 지난해 12월 블랙록이 ESG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해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3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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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203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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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시피주가 블랙록에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 블랙록 웹사이트

3월 24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즈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이른바 '레드 스테이트(red state)' 연기금들이 지난 2년 
동안 블랙록으로부터 약 133억달러(약 18조원)의 자금을 회수했다고 보도했다.

블랙록은 미시시피주의 즉결 처분에 3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Editor’s Comment

SEC 기후 공시 의무화 규정이가 최종 확정된 만큼, 국내 ESG 공시 기준도 Scope3는 제외, 공시항목에 중대성 
기준을 적용하는 등 미국을 따라갈 것으로 예측된다. 

기관투자자들의 지속가능성 목표 가속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선거 등을 의식,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올해는 오는 11월 미 대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러한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은 선거 리스크와 지정학적 이슈를 피해가면서도 새로운 수익 발굴에 나서고 있다. 기후 회복 및 대
응, 에너지 전환, 인프라 등 포트폴리오의 전반적인 조정이 엿보인다. 

월간 ESG 트렌드 리포트 3월호
Monthly ESG Trend Report

4. ESG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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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Takeaways

- 탄소제거(CDR)가 글로벌 기업들이 넷제로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 작용할 것이다. 미래 탄소제거 시장 
규모는 점차 확대될 예정이며, 특히 기술기반제거(TBR) 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 마이크로소프트, 드랙스 등 글로벌 대기업들은 다양한 TBR 프로젝트와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사례가 늘어났
다. 기업들의 TBR 기술에 대한 관심은 저렴한 기술 비용과 함께 탄소제거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
한 것으로 분석됐다.

- 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미국 내 DAC 프로젝트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글로벌 기업과 DAC 스타트
업 간의 대규모 CDR 계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탄소제거, 글로벌 기업에 장기 비즈니스 기회가 될 것

글로벌 컨설팅기관 맥킨지가 발간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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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제거(CDR)가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기관 맥킨지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제거는 장기적으로 글로벌 기업 경영의 핵심이 될 것으
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2050 탄소중립 목표의 일환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생산에서 발생되는 탄소 배출량뿐 아니
라 잔여 배출량까지 추가적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옥스퍼드대학교가 주도한 이산화탄소 제거 현황 연구보고서는 “파리협정 시나리오에 부합하는 넷제로 목표를 달
성하려면 2050년까지 연간 6~10기가톤의 탄소를 제거해야 하며, 2030년까지 연간 0.8~2.9기가톤의 탄소를 추가 
제거해야 한다”며 “이는 현 추정치보다 3~10배 이상의 규모로 탄소 제거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야 할 것”을 강조
했다. 

향후 탄소제거시장 시장규모는 2050년까지 최소 3000억달러(약 405조원)에서 최대 1조2000억달러(약 1623조
원), 투자금액도 6조달러(약 8115조원)에서 16조달러(약 2경1640조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탄소제거 시장에 투자자, 공급업체, 구매자, 거래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글로벌 기업
들이 탄소제거(CDR) 기술 중 특히 기술기반제거(TBR) 사업에 집중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기술기반제거 유형
으로는 ▲바이오 숯 및 바이오 오일 ▲해양 알칼리성 강화 ▲풍화 강화 ▲탄소 포집 및 저장을 통한 바이오 에너지 
▲해양 직접 포집 ▲직접 공기 포집 및 저장 등이 있다. 

탄소기반제거(TBR) 투자 늘어나

지난 달 글로벌 대기업과 스타트업들은 TBR 프로젝트에 적극 투자하거나 탄소제거 기반으로 탄소크레딧을 발행
하는 다양한 사례가 소개됐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지난 달 바이오차(Biochar) 생산 및 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스위스의 탄소 제거 스타트
업 ‘더 넥스트 150(The Next 150)’과 바이오숯 탄소 크레딧 6년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바이오차는 바이오매스
(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로, 목재를 섭씨 300도 정도에서 태워 숯가루 형태로 만든 토양개량제를 말
한다. 더 넥스트 150 자회사 GBS가 생산한 9만5000톤의 탄소 제거 바이오차 크레딧을 MS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GBS는 멕시코에 옥수수, 밀, 수수와 같은 작물의 농업폐기물을 지속 가능하고 재생 가능한 토양 개량제로 최대 2
만3000명의 지역 농부에게 바이오차를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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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ckinsey.com/capabilities/sustainability/our-insights/carbon-removals-how-to-scale-a-new-gigaton-industry#/
https://www.stateofcdr.org/about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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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발전소 운영사 드랙스는 바이오매스 발전소 2곳을 탄소 포집 및 저장을 통한 바이오에너지(BECCS) 기술로 
전환하기도 했다. BECCS는 탄소를 제거하고 재생 가능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대규모 기술로 손꼽히고 
있다.  

탄소제거 스타트업들은 민간 기업이나 정부 투자자로 부터 거대 자본을 유치하기도 했다. 미국 해양 탄소 제거 스
타트업 반유 카본(Banyu Carbon)은 지난 2월 말 시드자금으로 650만달러(약 86억원)을 받았다. 탄소제거 투자펀
드인 프론티어 펀드(Frontier Fund)도 반유 카본에 탄소 1톤당 1387달러(약 185만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해양탄소제거 스타트업 이퀘이틱 프로세스(Equatic Process)는 싱가포르에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 이산화탄
소 제거(OCDR) 시설을 건설해 2025년까지 가동할 예정이다. 이퀘이틱 프로세스는 전기분해로 바닷 속 이산화탄
소를 안정적인 고체로 전환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국가 수자원 기관(PUB)으로부터 2000만 달러
(약 270억5000만원)를 지원받았으며 매년 4000톤의 이산화탄소를 해양에서 제거하는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퀘이틱 프로세스(Equatic Process)는 싱가포르에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 이산화탄소 제거(OCDR) 시설을 건설한다/이퀘이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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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669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873
https://time.com/6836259/singapore-equatic-ocean-carbon-dioxide-removal-facility-lar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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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화작용도 탈탄소화의 필수 기술로 주목받기도 했다. 탄소를 함유한 암석을 가루로 만들어 이를 농토에 뿌리
는 ‘풍화강화(Enhanced Weathering)'를 활용한 탄소제거 방법을 확산하기 위해 EWA(Enhanced Weathering 
Alliance) 동맹이 3월 말 결성되기도 했다. 농업을 통한 탄소제거를 추구하는 인플래닛(InPlanet), 강화된 풍화작
용 사업을 벌이고 있는 이온(Eion) 등 100개 이상의 탄소경영기업과 단체가 모여 동맹을 결성했다.  

최근 한 두달 사이 글로벌 기업들이 TBR 기술에 주목한 이유는 저렴한 솔루션을 통한 기술 비용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업들을 주도로 대규모  거래가 이뤄지고 지속적인 수요와 투자가 있다면 TBR 비용은 2035년
까지 30-6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술 직접 투자나 탄소제거크레딧 거래를 통해  ‘얼리 무버(early 
mover)’로서 경쟁 우위를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 정부지원으로 미국 내 최대 DAC 크레딧 구매 계약 이어져

투자 침체기에도 불구하고 최근 글로벌 기업들과 직접공기포집(DAC) 스타트업들 간 최대 규모의 탄소 제거(CDR) 
크레딧 계약을 체결하는 움직임도 두드러지고 있다.

클라임웍스(Climeworks)가 미국 내 DAC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텍사스 오스틴에 본사를 설립한다/클라임웍스 

지난 3월 말 덴마크 레고 그룹은 글로벌 DAC 선두주자인 클라임웍스(Climeworks)와 14억 달러의 CDR 크레딧 계
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레고 그룹은 향후 10년 간 31만5000미터톤의 이산화탄소를 클라임웍스로부터 구
매할 예정이다. 지난 3월 15일 구글도 탄소 제거 크레딧 계약을 12개월 동안 최소 3500만 달러(약 466억원) 체결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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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73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73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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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유회사 옥시덴탈의 DAC 자회사인 1포인트파이브는 AT&T, TD 뱅크(TD Bank), 로크웰 오토메이션
(Rockwell Automation), 트라피쿠라(Trafigura)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과 대규모 CDR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유
사하게 DAC 스타트업 에어룸도 지난해 말 마이크로소프트와 최대 31만5000미터톤의 이산화탄소 제거를 구매하
는 장기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스위스국제항공과 루프트한자 그룹은 지난 3월 초 감축이 어려운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클라임웍스와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DAC 탄소제거 프로제트를 통해 추가 탄소 제거량을 구매하기로 협력했다. 
특히 미국 내 DAC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거래와 투자가 집중됐는데, 이는 탄소 제거 프로젝트에 대한 미 정부의 적
극적인 지원 정책에 따른 것이다. 지난 2월 말 미국 정부는 탄소 제거(CDR) 프로젝트에 최대 1억달러(약 1338억
원) 지원 계획을 밝혔으며, 이 부문 중 하나로 DAC가 지원 사업 대상으로 포함됐다. 클라임웍스, 1포인트파이브, 에
어룸이 운영할 예정인 대규모 DAC 시설도 미 에너지부의 DAC 허브 지원으로 2-3년 이내 가동될 예정이다. 클라임
웍스는 지난 3월 DAC 최대 시설을 설립하는 미국 텍사스에 본사를 설립해 DAC 기술 개발 및 상용화 할 계획임을 
밝혔다.

DAC 기술의 대규모 투자에 대해 제기되는 일부 회의적인 시각에 반해 넷제로를 달성하고 탄소 감축 노력을 가속
화하는 수단으로써 DAC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집중적으로 쏠렸다. 

Editor’s Comment

지난달 탄소제거(CDR) 일환으로 다양한 기술기반제거(TBR) 기술과 탄소직접감축(DAC)에 대한 관심이 집중
됐다. 기존에는 경제성이 없어 회의적인 의견이 많았던, DAC 기술도 각종 기업과 정부의 보조금 및 투자에 힘
입어 조금씩 규모화를 달성하고 있다. 

클라임웍스가 미국 내 DAC 최대시설을 설립하는 것은, 결국 보조금 지원 혜택을 통해 시장 선점 효과를 하겠
다는 의미다. DAC를 포함한 탄소 제거가 넷제로 기술의 치트키가 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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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71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063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869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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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달의 핫이슈

Key Takeaways

- 블랙록 래리핑크 CEO의 2024년 서한에는 ‘재정 시한폭탄’을 갖고 올 2가지 미래 핵심어젠다를 제시했는데, 
하나는 고령화요, 하나는 (에너지) 인프라 이슈다.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공시가 2년 여만에 최종안이 발표되면서 법적 소송으로 시끌법적하지만, 
결국 핵심은 ESG(기후) 공시가 기업의 환경 데이터와 프로세스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 메이저 정유사인 셸은 BP에 이어 지난 3월 넷제로 중간 목표를 완화시키는 기후 전략을 발표했으며, CA 
100+와 SBTi(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등의 넷제로 중간목표 점검 보고서도 속속 발표되고 있다.

블랙록의 2024년 서한, 그 함의는? 

매년 화제가 되었던 블랙록 래리핑크 CEO의 연례서한이 2024년 3월에 발표되었음에도, 국내 언론에서는 별로 다뤄
지지 않았다. ‘ESG의 정치화로 인해, 안티 ESG가 득세하고, ESG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는 외신 보도의 기사가 국
내 몇몇 메이저 언론에 실려서인지, 올해 블랙록 서한에서는 ESG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지엽적인 뉴스만 다뤄졌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블랙록 래리핑크는 매우 커다란 미래 핵심어젠다 2가지를 던졌는데, 바로 고령화와 
인프라 문제다. 그는 전 세계적인 고령화를 ‘재정 시한폭탄’이라고 부르며, 이것이  거대한 경제문제를 일으킬 것이
라고 경고했다. 또 ESG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기후 지향적인 투자를 강력히 옹호하고 있으며 그 핵심
을 에너지 인프라라고 칭했다. 

그는 “많은 나라에서 20년 안에 고령화의 분기점에 도달할 것이지만, 미국인 10명 중 4명은 적절한 노후자금은 커
녕 400달러(약 54만원)의 비상저축도 갖고 있지 않다”고 적었다. 

https://www.blackrock.com/corporate/investor-relations/larry-fink-annual-chairmans-letter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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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록의 CEO 래리 핑크가 주주들에게 연례서한을 보내 에너지 실용주의와 은퇴연령 상향을 논했다./ 블랙록

핑크는 블랙록의 자산 10조달러 중 절반 이상이 은퇴자금이라는 점을 감안하며, 몇 가지를 제안했다. ▲20개주에
서 시작했듯 모든 근로자들, 심지어 공연 및 시간제 근로자들까지 포괄하는 퇴직제도 마련 ▲더 많은 고용주에게 
매칭펀드와 같은 인센티브 제공을 장려하고, 401K(퇴직연금) 저축을 쉽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2034년이
면 (예전과 같은) 보장을 제공할 수 없는 사회보장시스템을 감안해, 퇴직연령을 높이는 것 등이다.

블랙록은 향후 다양한 파트너십과 이니셔티브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hart: Percentage of 2020 National working age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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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새로운 인프라의 블루프린트(청사진)를 3가지 꼽으며, 철강, 콘크리트, 민관협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프라
의 미래는 민관협력이며,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부문은 민간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 중 하나다. 그 
중 에너지 인프라에 가장 큰 수요가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도, “이것은 거대한 힘이며, 세계 GDP의 
90%를 대표하는 국가들에 의해 주도되는 주요한 경제 흐름”이라고 밝혔다. 

그는 ESG라는 용어를 직접 쓰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는 “2020년부터 전환에 대해 (레터를) 쓰기 시작했는데, 미국
에서는 논쟁거리이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탈탄소화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 블랙록의 고객 대부분은 
넷제로가 최우선 투자대상”이라고 밝혔다. 

대신 그는 이번 레터에서 ‘에너지 실용주의’라는 새로운 용어를 소개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즉 청정에너지 수요가 ‘에너지 안보’로 인해 증폭되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의 석유와 가스 공급 방해로 인한 유럽의 인플레이션, 8000억유로에 달하는 에너지 요금 보조금 지출 등 일련의 사
건은 청정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기존의 기후변화 대응에서 ‘유럽산 (자체 생산) 에너지’라는 안보라는 개념으로까
지 확대했다는 것이다. 

블랙록은 이번 레터에서 특히 ‘12개의 전환(transition)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도 일부 소개했다. 태국, 필리핀의 태
양광 건설, 아프리카 최대 풍력단지인 케냐 투르카나 호수의 풍력발전 투자, 안토라에너지(Antora Energy)의 열배
터리인 ‘핫 락 배터리(hot rock battery)’와 같은 초기단계의 기술에도 투자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특히, 마지막으로 강조한 기술은 ‘탄소 포집’이었다. 블랙록의 인프라펀드 중 하나인 스트라토스(STRATOS) 프로
젝트에 대한 소개였다. 5억5000만달러를 투자한 이 프로젝트는 2025년 건설이 완료되면 세계 최대의 DAC 시설이 
될 전망이다. 

래리 핑크는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주체는 텍사스의 정유사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이라며 “언뜻 보기에 사람
들은 석유 및 가스생산업체와 청정전력 및 기후테크기업으로 확연히 구분하지만, 사실 옥시덴탈 같은 전통적인 에
너지 회사는 탈탄소화의 선구자이기도 하며, 이들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블랙록은 
전통적인 화석연료 기업의 매각을 지원하지 않는 주요한 이유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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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71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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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기후공시, ESG 보고를 변화시킬까 

한편, 지난 3월 6일(현지시각)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업의 기후공시 의무화 규칙 최종안을 통과시켰다는 소
식은 전 세계에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스코프3(Scope3) 배출량 보고가 제외된다는 소식이 이미 사전에 
알려졌지만, 2026년부터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가 의무화된다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변화였다. 당장 조지
아, 앨라배마 등 공화당 주도 10개주를 비롯, 미 상공회의소도 SEC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거나 예고하고 있어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SEC 기후공시는 잇단 법적 소송으로 인해 당분간 보류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초안 제출 이후 이번 최종안이 통과되기까지 2년 동안 SEC가 검토한 의견서가 2만4000개가 넘는다는 점
을 감안해보면, SEC는 이미 법적 소송을 예상했을 것이다. 시기가 다소 늦어지겠지만, 기후 공시가 전 세계적으로 
시작되는 흐름을 바뀌놓기는 힘들다는 의미다. 

컨설팅회사 EY의 지속가능성 글로벌 부회장인 에이미 브라치오는 그린비즈에 “기업들은 SEC와 유럽 기업지속가
능성보고지침(CSRD),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등 다양한 공시 데이터 요구사항과 프로세스의 공통점을 
찾아내고, 여러 국가의 요구사항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SEC의 기후 공시 도입이 정지됐다.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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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045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273
https://www.greenbiz.com/article/3-big-ways-new-sec-rule-will-change-esg-re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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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페이지가 넘는 SEC의 새로운 규정은 소화해야 할 것이 매우 많은데, 그린비즈는 3가지 중요한 핵심 사항을 알
아둬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우선, TCFD(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를 사용하면, SEC 기후공시의 상당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는 점이
다. TCFD를 채택한 에코랩(Ecolab)의 에밀리오 테누타(Emilio Tenuta) 최고 지속가능성책임자(CSO)는 “스코프3
가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SEC 기후공시와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기
준인 GHG프로토콜은 지침을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2025년쯤 새로운 규칙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에 이러
한 탄소회계 방법론은 점점 전 세계의 공통언어로 자리잡게 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둘째, 재무 및 ESG 공시가 연계된다는 점이다. 현재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경우, 회사의 사업보고서 제출시기인 3
월이 아니라 7~8월인 경우가 많다. 그린비즈는 “알파벳, 이베이, 인텔, 메타, 페이팔 등은 현재의 이러한 보고시점
을 유지하기를 원했으며, 이들은 SEC에 ‘재무 회계연도가 끝난 후 적어도 180일이 지난 후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공시를 하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SEC는 특정한 환경 공시를 정기적인 분기보고서, 연간보고서 재무제표의 각주로 게시하도록 요구하고 있
다고 그린비즈는 밝혔다. 예를 들면, 악천후 또는 심각한 자연재해와 관련된 비용, 탄소 상쇄 또는 재생에너지 인증
서 관련 정보가 그것이다. 

SAP의 최고 지속가능성책임자인 소피아 맨델존은 “SAP는 수년 동안 통합보고(재무-ESG 통합)를 진행해왔다”며 
“기업의 구매와 생산 등 모든 (온실가스 배출) 정보를 가져와 재무 데이터 옆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셋째, 보고기준의 엄격화다. 즉, 제3자 검증(assurance)이 지금보다 훨씬 더 엄격해질 것이라는 의미다. 상장 대기
업은 2029년까지 ‘제한된 검증(Limited Assurance)’이라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공해야 하며, 4년 후에는 합리적 
검증(Reasonable Assurance) 수준의 제3자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는 결국 ESG 공시가 재무회계 감사와 비슷해
진다는 의미다. 합리적 검증이란 연말 재무제표 감사 의견과 유사하게 관련 정보가 기준과 일치하며, 잘못 기재되
지 않았다는 것을 검증했다는 것으로, 제한된 검증보다 훨씬 까다롭다. 그린비즈는 “이러한 요구사항 때문에 더 많
은 기업이 ESG 컨트롤러(controller, 감사관)을 고용하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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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제로 약속의 연기와 중단이 미치는 영향 

올해 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뜨거운 감자는 ‘넷제로’에 대한 기업들의 이행 중간평가다. 2020~2021년 사이 전 세계 
대기업은 대부분 넷제로를 선언했으나, 3년이 지난 지금 기업들의 이행경로는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다. 

지난 14일(현지시각) 영국의 메이저 정유사인 셸은 넷제로 목표를 약화시키는 수정 전략을 발표했다. 이전 목표
는 2030년까지 스코프3 배출량을 20% 감축하겠다는 목표였으나, 이를 15~20%로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또 ‘에
너지 전환의 변화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2035년까지 2016년 대비 45% 감축하겠다던 탄소집약도 목
표도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2022년, BP 역시 2030년까지 중간 목표를 기존의 ‘35% 이상 감축’에서 
‘20~30% 감축’으로 수정한 바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 최대 투자자그룹인 클라이밋액션 100+(CA100+)는 엑손모빌, 셸, 셰브론, 토탈에너지스, BP 
등 10개의 석유 및 천연가스 중점기업의 넷제로 중간 평가를 최근 발표하기도 했다. CA 100+는 “여러 기업이 넷제
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탄소포집이나 업스트림 생산과 같은 중요한 요소에 대한 데이터 공개가 없기 때문에, 넷
제로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을 투자자가 이해하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19%만 넷제로 표준의 섹터별 지표를 충족했다고 한다. 10곳 중 9곳은 스코프1,2 운영상 배출에 대한 넷제로 목표
를 설정했으나, 단 2곳만이 메탄 배출 전략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미 기업의 경우 재생가능 전력보다 연료
에 중점을 둔 것으로 드러났다. 

클라이밋 액션 100+가 석유 및 천연가스 기업에 대한 넷제로 표준(NZS O&G)을 사용해 
10개의 석유 및 천연가스 중점 기업을 평가했다./ CA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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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제로 중간 점검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3월 SBTi(과학기반 감축목표이니셔티브)는 971개 기업을 대상으로 넷
제로 목표를 평가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기업의 넷제로 목표를 추적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시보드에서 239개 기
업의 상태를 ‘약속 삭제(commitment removed)’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 P&G, 유니레버, 월마
트, 디아지오, 막스&스펜서 등 유명 기업도 이 명단에 포함됐다. SBTi는 넷제로 선언을 하고 해당 이니셔티브에 가
입한 이후, 24개월 동안 각 기업의 넷제로 목표를 과학기반으로 검증받는 절차를 거친다. 

이유는 무엇일까. SBTi가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54%는 미래 기술에 대한 불
확실성(53%), 스코프3(Scope3) 배출량 감축을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응답했다. 이밖에 목표 달성에 대한 확신 부
족(35%), 넷제로 표준의 부재(27%), 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섹터별 경로의 부재(23%), 목표를 설정하기에 부족한 
배출량 데이터(22.5%), 넷제로 목표의 추상적 성격(22%), 규제 시스템과의 잠재적 충돌(18%) 등을 꼽았다.  

이미 인텔은 지난 1월 SBTi에서는 인공지능(AI)을 통한 과거의 온실가스 감축이나 회피된 배출량을 설명할 수 없
다는 이유로 참여를 거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엔비디아 또한 SBTi 표준을 따르지 않으며, 아마존은 지난해 여름 
SBTi 기반 넷제로 이행 약속을 거둬들이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SBTi는 “기업 넷제로 표준을 검토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면서 “스코
프3 목표 설정 및 측정과 관련된 개정사항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니레버의 경우, “SBTi의 현재 방법론이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에서 사용하는 넷제로의 정의와 
다르기 때문에, 2021년 설정된 첫번째 (단기) 넷제로 목표를 검증할 수 없었다”며 “업데이트된 기후변화 대응 계획
을 SBTi에 제출했으며, 승인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니레버는 성분(소재), 포장, 물류, 제품 폐기 및 
기타 스코프3 활동에서 42%의 절대 감축 목표가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Editor’s Comment

블랙록 래리핑크의 연례서한에서도 드러나듯, 결국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이슈는 향후 수십
년의 경제 시스템을 바꿀 메가 트렌드다. 전환이 가져올 산업적인 기회에 포커스를 두면서도, 전환 과정에서 
생겨나는 수많은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기후 공시나 ESG 공시는 이러한 기업의 변화를 데이터와 숫자를 통해 외부의 투자자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첫걸음이다. 공시 준비를 서두르며, 해당 데이터가 우리 기업의 재무상황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최고 경영진이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월간 ESG 트렌드 리포트 3월호
Monthly ESG Trend Report

6. 이달의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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